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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:    지역주의에 대한 정치인 노무현의 철학

면담자 :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1) 보시기에는 왜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천착을 하

게 됐는지, 대통령님이 당시에.

구술자 : 모든 모순이 거기서부터 발생한다고 봤으니까. 우리 정치의 후진성, 이런 

문제가 다 전부 지역주의로부터 출발한다고. 어떤 것을 세워도, 말하자면 

어떤 인물을 내세우고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그것이 지역주의 속에 다 덮

여버리는 이런 구조가, 이런 불합리한 구조(로는) 정치 발전이 될 수 없

고. 결국은 모든 것이 정치가 문제라고 봤고. 근데 그 정치 문제 속에는 

지역주의가 있고. 그래서 그 근본을 깨야지 만이 정치가 발전하고 그 다

음에 경제와 사회가 다 발전할 수 있다, 라고 봤는데 그 지역주의라고 하

는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만병의 근원이야. 대통령님 입장에서 보면. 실

제 또 그랬고. 그러니까 그것을 깰려고 노력했는데, 깨질 수 있다고 또 

믿었어. 내가 보기에는. 언젠가는 깨질 수가 (있다). 시민사회를 믿고, 

이거는 깨질 수가 있다,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태클

(tackle)을 하고 했는 거지 완전히 ‘계란으로 바위치기다’ 나는 그렇게 

생각지 안 해.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지는 않아. 내가, 우리는 오히려 그

렇게 생각했지. ‘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그래도 함 때려 보는 거다’라

고 생각했지. 그런데 나중에도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. 

깨질 수 있다, 라고 보는 생각은 한 거야. 그 점에 있어서 내가 참 경이

로와요. 

         내가 좀 학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,2) 우리 사회의 기본 모순을 지역구

1) 2000년 16대 총선 전후를 말함.

2) 이 부분부터 13차 구술 내용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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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,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해결돼야 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

그 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과 담론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국민들

이 그 문제에 덤벼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, 이 

지역주의라는 것이 들어서서 담론구조를 전부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

에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역주의에 가려가지고 그 문제를 못 보니까. 

그래서 이 지역주의가 없어져야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더 접근할 수 

있다, 라고 보고 지역주의 타파를 가장 중요한 일(1)차적 목표로 잡으셨

던 (것이죠). 

         근데 단순한 지역주의를 넘어서 그 뒤에는 뭔가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계

몽적 사상과 국민들이 좀 더,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더 접근해야 된다 

라는 그 시각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지역주의 자체, 지역주의 타파라는 

게 노무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난 생각해. 그 뒤에는 더 큰 이야

기가 있다. 그래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뛰어들어서 그야말로 몸으로 

부딪혔는데. 사람들이 뭔가 하면 ‘저 양반은 엉뚱한 짓을 한다’ 그러니

까 뭔가 하면 ‘왜 부산서 민주당 깃발 들고 김대중 깃발 들고 그러냐. 

저건 뭐 택도 아닌 짓을 한다’라고 하는 데. 하나, 이런 거 같애요. 우

리하고 좀 산법( )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의, 말하자면 엉

뚱한 짓은 전혀 아니야, 본인 입장에서. 당신 입장에선 엉뚱한 짓은 절대

로 아니야. 항상 어떤 시각을 가지는가 하면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참 

정치인다운 생각인데, ‘뒤에 가만있어서 갖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 

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할려고 했으면 

끊임없이 나와서 요구하고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해야 된다’라는 그 생

각이 있으니까 무조건 뛰어드는 거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산

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굉장히 큰 생각을 가졌었어

요. 떨어질 거다? 그렇게 생각 안했어요. 본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

요. 될 수 있다, 라고 생각하고 가고. 대통령도 될 수 있다, 라고 생각하

고 출마하는 거지 ‘나는 떨어져도 좋고’ 뭐 이런 거 하곤 달랐다 말이

죠.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셨다 말이야. 그래서 더더욱 과감하게 그

렇게 가셨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.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비전

과 안목을 가지셨죠. 보기 드물지. 지금도 그런 정치인이 없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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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현 대통령이 1993년 9월 문을 연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주최 행사에 참여하면

서 인연을 맺었다. 이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, 자치경영연구원 원장과 이사

장 등을 맡으며 활동을 함께했다. 2002년 대선 때 정책자문단을 이끌었다. 인수

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를 거쳐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

위원장을 맡았다.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,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, 정책

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. 자서전 <운명이다>는 “김병준 교수는 내가 정치를 

하는 동안 꾸준히 정책 자문을 해준 유일한 대학교수였다(130쪽)”고 기록하고 

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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